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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 여성 성인 발레 참여자의 신체 및 정서적 개선 경험을 바탕으로 진지한 여가 경험의 형성 과정을 근거이론적인 접근을 통해 이론적인 모형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진지한 여가 형태로 성인 발레에 참여하고 있는 중년 여성 10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Strauss & Corbin(1998)의 근거이론 분석 방법을 기반으로 질적 연구 방법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중년 여성이 처음 발레를 시작하는 동기로는 가까운 지인의 권유, 중년 여성의 변화 극복, 유년시절의 동경이 확인되었으며, 지도자의 역량과 발레의 붐이 발레에 더욱 깊게 빠져들게 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발레가 진지한 여가로 발전하게 되는 핵심 범주로는 신체 및 정서적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강생끼리의 교감, 선의의 경쟁, 모바일 플랫폼 활용을 통한 제약 완화를 통한 상호작용을 통해 그 효과가 극대화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제약으로는 선입견, 지도자, 시간 및 접근성이라는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중년 여성 발레 참여자의 발레 참여 배경을 탐색하고 진지한 여가로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초록
          
        

        
          Drawing on the Grounded Theory, the present study aims to identify a theoretical model of the serious leisure formation from the physical and emotional changes through ballet participants, especially among middle-aged women. To achieve the aforementioned research objective, 10 middle-aged women who are currently participating in ballet as a serious leisure were recruited for in-depth interviews. The findings from a qualitative research employing Strauss & Corbin’s Grounded theory analysis method indicate that: (1) Middle-aged women started ballet because of encouragement from close acquaintances, as a means of overcoming changes from aging, and a yearning for a ballet since their childhood; (2) The trianer’s capability and the social ballet boom made them more immersed; (3) Both physical and emotional changes were found to lead the participants to accept a ballet as serious leisure; (4) Mobile platform optimized the impact of a competition in good faith among the participants as an effective interaction strategy; (5) There also exsit constraints such as social prejudice, pressure from trainers, time, and location accessibility.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implications on how the ballet participation among middle-aged women can become a serious leisure by exploring the factors leading them to the first ballet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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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보건복지부(2021)의 ‘국민건강통계’를 통해 살펴본 연령대별 여성의 우울 증상 경험률은 30대 9.1%에서 40대 8.7%로 소폭 감소하나, 50대에 14.4%로 증가하고, 60대에도 12.4%로 10%를 웃도는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성 또한 우울감 경험률의 폭이 변화하기는 하지만, 40대 9.2%에서 50대에 6.8%로 감소하였고, 이후 60대에 9.5%로 증가하는 등 그 감소와 상승 폭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런 차이는 남성과 여성이 겪는 생애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다. 물론 중년기에 경험하는 신체와 정서적 변화는 인생의 가을을 의미하는 ‘사추기(思秋期)’라고 부를 만큼 성별에 차이 없이 그 변화의 정도가 깊다(Meier, Minirth, Wicherm, & Ratcliff, 1991). 하지만, 여성의 중년기는 갱년기, 폐경, 근육의 퇴화와 같은 일반적인 신체적 변화뿐 아니라 배우자의 은퇴나 자녀의 독립과 같은 환경의 변화로 인한 부정적 정서 역시 수반한다. 이처럼 중년 여성의 신체기능 축소와 부정적 정서의 발생은 노년에 대한 두려움으로 작용하여 중년 여성의 신체활동과 사회활동을 축소하고 삶의 질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김범수, 김혜영, 이숙정, 2013; 방소연, 도영숙 2020).

      그러나 여성에게 중년이라는 생애주기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Leffel(2008)은 중년기를 고통스러운 문제들과 씨름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일생에서 성취감이 가장 높은 시기라 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년은 성공적인 노년기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도 한다. 즉, 중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성공적인 노화를 맞을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기도 한 것이다. 성공적인 노화의 기준은 다양하지만 죽음이나 죽음과 관련한 질병률이 낮고 인지와 신체기능이 일상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것이 보편적인 명제이다(Heo, Lee, McCormick, Lee, & Pedersen, 2010). 이러한 성공적인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신체활동이 수반 된 여가가 될 수 있다. 김영란, 원미화(2020)는 신체활동은 중년 여성의 갱년기 증상과 신체 질환을 예방하고 활력을 높이고 우울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였다. 또한, 방소연, 도영숙(2020) 역시 중년 여성의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폐경기 여성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키고 건강은 물론 심리적, 사회적 삶의 질 역시 향상하는 것을 밝혀냈다. 이에 본 연구는 중년 여성의 신체활동을 수반한 여가가 어떤 과정을 통해 중년 여성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신체 및 정서적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이 과정이 최종적으로 진지한 여가로 정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진지한 여가란, 앞서 언급된 성공적인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연구들은 진지한 여가가 성공적인 노화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기도 하였다(Brown, McGuire, & Voelkl, 2008; Heo et al., 2010; Siegenthaler & O’Dell, 2003). 진지한 여가는 보통 이하 수준의 참여자들이 전문가 수준이 되고자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내, 여가 전문성, 지속적인 개인 노력, 혜택과 보상, 독특한 문화, 정체성 형성이라는 여섯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Stebbins, 2010). 이진희, 이상희, 허진무(2020)는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성인 발레 참여자를 대상으로 성인 발레를 진지한 여가로써 참여할 때 얻는 경험적 의미와 삶의 질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 진지한 여가를 통해 인내, 노력, 삶의 질 향상, 삶의 일부가 된 발레 등을 경험하였고, 삶의 만족도 역시 증가하였다. Brown et al.(2008)은 장년의 무용수들을 통해 진지한 여가의 여섯 가지 요인을 확인하였다. 첫째, 무용 수준을 높이기 위해 허리가 아픈데도 약을 먹고 참고 견디며 운동을 하는 ‘인내’이다. 둘째, 무용 수준을 높여 얻게 된 ‘여가 전문성’이다. 셋째, 수준을 높이기 위해 따로 레슨을 받거나 시간을 내서 더 연습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다. 넷째, 수준을 높이는 과정에서 느끼는 ‘혜택과 보상’으로 더 높은 수준의 대회에 참여하는 것과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기쁨을 의미한다. 다섯째, 댄서 복장을 맞춰 입는 문화와 같은 ‘독특한 문화’이다. 마지막으로, 앞에 언급된 다섯 가지를 모두 느끼며 형성되는 정체성 형성이다. 이러한 여섯 가지 요인이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 무용수들의 진지한 여가의 여섯 가지 측면이 성공적인 노화와 관련 있음이 밝혀졌다. 이처럼 발레를 진지한 여가로 삼는 것은 모든 연령층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발레가 가진 신체적 이점(예. 발등, 발바닥, 발가락을 섬세하게 사용하는 것과 같이 큰 근육부터 미세한 근육까지 골고루 사용하는 것)(김현수, 2016; 박지영, 이해준, 2016)과 정서적 이점(예.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취하고 내면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김수경, 2013; 허가영, 2020)은 갑작스럽게 신체와 정서의 부정적인 변화를 맞게 되는 중년의 여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중년 여성에게 진지한 여가로써의 발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정윤지, 최명경, 이준성(2022)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성인 발레 경험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질적인 구조를 파악하였다. Van Manen의 현상학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신체성, 공간성, 관계성, 시간성을 통해 중년 여성의 성인 발레 체험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중장년과 하체 근력’, ‘신체의 정렬’, ‘또 다른 연습공간, 집’집, ‘경쟁이 아닌, 경험의 공유’, ‘선생님과 나’, ‘30년 전에 시작했더라면’, ‘분리를 통한 몰입’ 등 9가지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는 중장년층이라면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점을 발레를 통해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꿔 나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노년기를 위한 여가 활동의 일환으로 성인 발레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정윤지 등(2022)의 연구는 다음의 제한점을 지닌다. 연구는 중장년 여성이 성인 발레를 참여함으로써 경험하는 신체 및 정서적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이 남성과 여성으로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물론 참여자 중 여성의 비율이 높으며, 중장년층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 및 신체 변화의 경험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하지만, 중년 여성은 폐경이나 빈 둥지 증후군과 같은 여성만이 경험하는 신체 및 심리 변화가 존재한다(Dare, 2011). 그러나 정윤지 등(2022)의 연구는 중년 여성만이 경험하는 특수한 변화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또 다른 이유는 연구방법의 특성 때문일 것이다. Van Mannen(2016)의 현상학적 분석은 여가 활동에 대한 본질적인 구조와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적합할 수 있으나, 여가 활동을 통한 변화와 변화에 대한 결과를 탐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적용하여 중년 여성의 진지한 여가 형성 과정을 탐색하고자 한다. 진지한 여가의 참여는 여가활동이라는 여가 행위의 이점뿐 아니라 신체 및 정서의 긍정적 변화, 노년을 맞이하는 자세 등과 연관이 있기에 다양한 인과관계와 맥락적 요인을 파악하여 종합적인 이론모형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진지한 여가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특성을 구분하고 진지한 여가가 형성되는 과정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는 중년 여성의 신체 및 정서적 변화와 진지한 여가의 경험적 실증 사례를 결합하여 논의를 확장하고, 발레를 통해 진지한 여가가 형성되는 배경 정보와 제약이 되는 요소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중년 여성이 발레 참여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신체 및 정서적 개선 경험을 바탕으로 진지한 여가가 형성되는 과정을 발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중년 여성의 건강한 여가활동 방안의 실질적 토대가 되고, 학문적으로는 진지한 여가 모형에 대한 이론적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연구자는 박사과정 2인과 관련 분야 교수 1인과 함께 성인 발레를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정하였다. 기준을 세운 후 성인 발레에 몰입하여 참여하는 사람들을 핵심 연구자가 수소문 하였으며, 이처럼 연구정보 제공자를 몰색하는 세평적 사례 수집법(reputational case selection)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참여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였다. 첫째, 중년에 속하는 여성으로 현재 여가활동으로 성인 발레를 1년 이상 정기적으로 즐기고 있으며, 몰입하여 진지한 여가로서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로만 구성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중년의 시기를 40세에서 60세로 설정하였다. 중년기를 정의하는 기간은 학자마다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약 40세에서 60세를 중년기로 보고 있기에(김지희, 2020) 위와 같이 중년기를 설정하였다. 셋째, 발레 학원에 등록하여 성인 발레를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 중 1인은 무용학과 발레 전공자로서 7년 이상의 전문적인 발레 교육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 선정을 위해 전문 발레 교육기관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지도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한 후, 적극적으로 성인 발레에 참여하고 있는 수강생들을 모집하였다. 넷째, 소득수준은 제한을 두지 않고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4가지의 조건을 고려하여 근거이론에서 말하는 이론 포화(saturation) 상태 즉, 면담이 계속 진행되면서 해당 주제에 대하여 각각의 면담 대상자가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며 더이상 새로운 정보가 나오지 않는 시점까지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는 <표 1>과 같이 총 10명을 최종 분석대상자로 삼았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번호
              	이름
              	나이
              	직업
              	지역
              	발레경력
              	참여빈도
              	장소
              	공연 유무
            

          
          
            	1
            	오데뜨
            	40세
            	사무직
            	서울
            	5년
            	주 4회
            	발레 학원
            	유
          

          
            	2
            	리즈
            	43세
            	사무직
            	경기
            	6년
            	주 3회
            	발레 학원
            	유
          

          
            	3
            	지젤
            	48세
            	사무직
            	경기
            	9년
            	주 5회
            	발레 학원
            	무
          

          
            	4
            	오딜
            	40세
            	사무직
            	경기
            	5년
            	주 2회
            	발레 학원
            	유
          

          
            	5
            	키트리
            	48세
            	사무직
            	경기
            	11년
            	주 3회
            	발레 학원
            	유
          

          
            	6
            	감자티
            	40세
            	간호사
            	경기
            	2년
            	주 2회
            	발레 학원
            	유
          

          
            	7
            	로미오
            	50세
            	주부
            	경기
            	2년
            	주 2회
            	발레 학원
            	무
          

          
            	8
            	오로라
            	51세
            	주부
            	경기
            	3년
            	주 3회
            	발레 학원
            	무
          

          
            	9
            	라일락
            	55세
            	주부
            	경기
            	3년
            	주 4회
            	발레 학원
            	무
          

          
            	10
            	에스메랄다
            	59세
            	사무직
            	경기
            	2년
            	주 3회
            	발레 학원
            	무
          

        

        

      

      
        2. 자료 수집
        본 연구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9월 18일까지 약 7주간에 걸쳐 중년 여성의 성인 발레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 면담 방식은 반구조화된 (semi-structured) 면담지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구조화된(structured) 설문의 경우 질문이 세부적이거나 폐쇄적이어서 연구 참여자의 의견 범위가 축소될 수 있으며, 다양한 응답을 도출하는데 제한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비구조화된(unstructured) 면담을 수행하게 되면 질문순서의 융통성은 자연스럽고 대응에 용이할 수 있으나, 연구의 목적과 상이한 대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반구조화된 면담지를 통해 연구주제와 목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개방형 면담지 구성은 2개의 큰 주제를 토대로 하였다. 성인 발레 참여 특성과 관련된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자와 상호의견을 교환하여 최종적으로 2개의 면담 범위를 추출하였으며, 각각의 면담 범위별로 인터뷰 문항 내용을 설정하였다. <표 2>는 반구조화된 개방형 인터뷰를 설계한 항목들의 구성 내용이다.

        
          표 2. 
				
          

          
            면담의 범위 및 내용
          
          

        

        
          
            
              	면담 범위
              	인터뷰 문항
              	침고문헌
            

          
          
            	개인적 특성
            	연령, 직업, 성인 발레 참여 경력, 참여 빈도, 장소, 성인 발레 참여 계기, 수강 형태, 공연 경험 유무
            	
          

          
            	발레를 통한 변화
            	체중 변화, 외모 변화, 건강 변화, 스트레스 변화, 심리적 변화
            	
              
                Nigg, Norman, Rossi & Benisovich(1999)
              
            
          

          
            	중년 여성의 특징
            	정서적 영역, 변화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김애순, 윤진(1991), 이남주(2006)
          

          
            	여가 활동 제약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
            	
              
                Crawford & Godbey(1987)
              
            
          

          
            	진지한 여가 특성
            	인내, 여가 전문성, 개인적 노력, 지속적 혜택, 여가 정체성, 독특한 기풍
            	Gould, Moore, McGuire, & Stebbins(2008), Stebbins(1982).
          

        

        

        본 연구에서 심층 면담은 핵심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일대일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의 라포(rapport)형성을 위해 주기적으로 발레 학원에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핵심 연구자가 강의하는 발레 학원에 다니고 있는 수강생 또는 연구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발레 학원의 수강생이었기에 가능하였다. 면담은 참여자가 선호하는 커피숍 또는 참여자의 집과 같이 참여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서 진행하였다. 평균 면담 횟수는 참여자 당 1.5회 이상, 면담 1회 당 평균 약 1시간 정도로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 면담의 내용과 진행방식 그리고 면담내용의 활용에 대해 사전에 공지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동의에 따라 모든 내용을 녹음하였다. 또한 면담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추가 자료의 수집이 필요할 경우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해 해당 사항을 재확인하거나 자료를 수집하였다.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근거이론의 도출을 위해 Strauss & Corbin(1998)이 제안한 반복적 비교분석(constant comparative analysis)방법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 발레 참여자의 진지한 여가 체험 형성 과정에 대한 범주화와 패러다임 모형을 적용한 범주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근거이론의 분석과정인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중 2단계인 축코딩까지 진행하였다. 먼저 1단계 개방코딩을 통해 면담 자료로부터 의미가 있다고 발견한 맥락과 현상 등을 추상적으로 나타낸 개념 찾기에 집중하였다. 자료에서 나타난 다양한 의견들을 반복해서 읽으며 의미 있는 진술문의 빈도와 순서 등을 고려하였으며, 유사한 내용별로 분류하였다(Patton, 2005). 이후 2단계인 축코딩을 통해 Strauss & Corbin(1998)이 제안한 패러다임을 이용하여 각각의 범주들의 관계를 규명하고 연결하였다.

        기본적으로 패러다임은 조건(conditions), 행동/상호작용(actions/interactions), 결과(consequences) 의 3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조건은 다시 맥락적 조건, 인과적 조건, 중재적 조건의 3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이에 따라 패러다임 모형은 인과적 조건, 상황적 맥락, 중심현상, 중재적 조건, 상호작용 전략, 결과의 총 6가지로 구성하게 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는 이러한 패러다임을 이용하여 다양한 개념과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서 나타나는 맥락과 그 전개 과정을 통합하여 구조적으로 제시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1. 중년 여성 성인 발레 참여자의 진지한 여가 형성 과정의 범주화
        본 연구는 성인 발레가 중년 여성에게 진지한 여가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심층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면담 자료들은 개방코딩을 통해 면밀히 살펴보고 지속적인 질문과 비교를 통해 공통적인 요소들을 추출하여 개념을 명명하였다. 이러한 개념들은 다시 공통적 요소로 묶어 하위범주 그리고 범주의 순으로 순차적으로 범주화하였다. 개방코딩을 통해 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108개의 개념들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개념들은 유사한 개념의 속성과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들끼리 분류되고 다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1차 범주화 과정을 통한 하위범주를 도출하였다. 하위범주에는 유년시절 동경, 중년 여성의 변화, 주변의 권유, 발레 붐, 지도자의 역량, 안정감, 본인에게 집중, 희(喜), 타 운동에서 경험할 수 없는 변화, 눈에 보이는 신체 변화, 선입견, 지도자, 시간 및 접근성, 수강생끼리의 교감, 선의의 경쟁, 모바일 플랫폼 활용을 통한 제약 완화, 인내, 여가 전문성, 노력, 지속적 혜택과 보상, 독특한 기풍의 21개의 하위범주로 범주화되었다. 이후 서로 비슷한 개념범주들을 재통합하여 발레 참여 동기, 외부 환경의 자극, 정서적 변화, 신체적 변화, 제약, 목표의 극대화, 진지한 여가 정착으로 상위범주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성인 발레 참여자의 진지한 여가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개념들의 범주화는 <표 3>과 같다.

        
          표 3. 
				
          

          
            성인 발레 참여자의 진지한 여가 경험에서 나타난 개념의 범주화
          
          

        

        
          
            
              	패러다임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인과적
조건
            	발레
참여동기
            	유년시절 동경
            	어릴 적부터 해보고 싶었음. 어릴 때 경험한 이후 계속 관심이 있었음.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발레의 신비로운 이미지와 막연한 관심.
          

          
            	중년 여성의
변화
            	오십견으로 수술을 권유 받았으나 운동으로 극복하고 싶었고, 치료 목적으로 발레를 시작. 나이의 앞 자리가 바뀌며 생긴 우울감을 극복하고자 시작. 40대를 보내며 기분 전환을 위해 시작.
          

          
            	주변의 권유
            	딸이 발레 학원을 다녀서 같이 다님. TV에서 연예인들이 하는 것을 보고 하고 싶어짐. 발레가 목디스크 완화에 좋다는 친구의 권유. 필라테스보다 운동량이 많다는 지인의 권유. 자세 교정에 좋다는 지인의 권유. 운동량이 많다는 지인의 권유.
          

          
            	상황적
맥락
            	외부
환경의
자극
            	발레 붐
            	30대, 40대 여배우들이 발레를 하는 모습이 SNS에 올라오며 붐이 일어남. 드라마, 영화, 예능 등을 통해 발레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많아짐.
          

          
            	지도자의 역량
            	선생님의 지적이 줄었을 때 내 실력이 늘었다고 느낌. 굉장한 걸 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지도자의 격려. (발레는 특히 기본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기를 잘 잡아주는 지도자가 좋아서 거리가 멀지만 다니고 있음.
          

          
            	중심현상
            	정서적
변화
            	안정감
            	직장에서 있었던 안 좋은 일이 생각나지 않음.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하기 때문에 힐링이 됨.
          

          
            	본인에게 집중
            	자신의 몸에 집중. 다른 생각을 하면 따라갈 수 없어서 지도자의 말과 자신의 몸에 집중할 수 밖에 없음. 발레 수업이 있는 날은 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스스로에게만 집중 함. 자신만을 위한 취미가 생김.
          

          
            	희(喜)
            	발레를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긍정적인 욕심(더 잘하겠다는)이 생김. 발레 공연을 할 기회 덕분에 의상을 입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음.
          

          
            	신체적
변화
            	타 운동에서
경험할 수 없는
변화
            	헬스를 할 때는 하체의 살이 안 빠졌는데 발레를 하고 나니 하체 살이 빠짐. 다른 운동과 달리 클래식에 맞춰서 진행해야 함. 동작이 정형화되어 체계가 잡혀 있음.
          

          
            	눈에 보이는
신체 변화
            	오십견으로 올라가지 않던 팔이 자유로워짐. 굽어있던 어깨가 펴짐. 11자 복근이 생김. 몸의 라인이 정리됨. 이전과 다르게 유연해짐. 거북목이 교정 됨. 굽었던 등이 펴지고 체형이 바뀜. 일상생활에서도 자세가 좋아짐.
          

          
            	중재적
조건
            	제약
            	선입견
            	젊은 사람만 한다는 인식. 발레 수강료가 비싸다는 인식. 고급스럽고 사치스러워 접근이 어렵다는 인식. 유연해야 할 수 있다는 인식. 마른 사람만 해야 한다는 인식. 복장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인식. 모두 토슈즈를 신고 발끝으로 서야 한다는 인식(실제로 처음부터 딱딱한 토슈즈를 신고 진행하지 않으며, 경력이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천슈즈나 토슈즈를 신고 진행함. 또한, 취미반은 까치발을 서는 정도로만 진행함.)
          

          
            	지도자
            	지도자마다 가르치는 스타일이 달라 편차가 큼. 지도자의 과도한 압박이 부담 됨.
          

          
            	시간 및 접근성
            	레벨 별로 수업 시간과 요일이 정해져 있어서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레벨 수업을 참여하기 어려움. 연차는 거의 발레 때문에 씀. 접근성이 부족함. 서울 지역에는 발레 학원이 부족함.
          

          
            	상호작용
전략
            	목표의
극대화
            	수강생끼리의
교감
            	수업 중 또는 수업 후 서로 독려함. 수업 외에도 식사 자리를 만들어 함께 함. 크리스마스도 함께 보낼 정도로 일상에서도 돈독한 관계를 맺음.
          

          
            	선의의 경쟁
            	거울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함. 다른 사람을 보고 긍정적인 자극을 받고, 스스로 더 잘하기 위해 자신과의 깊은 싸움을 함. 함께 수강하는 동료의 동작을 보고 자극을 받아 더 열심히 하게 됨.
          

          
            	모바일 플랫폼
활용을 통한
제약 완화
            	다른 학원의 수강생들은 어느 정도 실력인지 영상을 찾아봄. 다른 취미 발레 수강생들은 어떻게 배우는지 찾아봄. 발레리나의 영상을 보기 위해 유튜브를 활용함. 스트레칭, 중심 잡기 등 기본기가 나와 있는 영상을 수시로 봄. 유튜브로 다양한 공연 작품을 시청하며 동기가 강화되고 동작을 배울 수 있음. 특정 동작을 검색해서 보고 곧장 지식을 알 수 있음. 티칭 영상을 찾아 따라할 수 있음.
          

          
            	결과
            	진지한
여가 정착
            	인내
            	힘들어도 참고 지도자가 설명하는 대로 따라함. 허리 디스크가 있어도 꾸준히 발레를 연습함. 부상 경험이 있더라도 또다시 도전함. 동작을 하다가 통증이 약간 있어도 참는 편임. 플리에(Plie)동작을 하다가 다리가 아파도 참고함. 참다가 너무 아프면 수업 후 롤러로 근육을 풀어줌. 힘들어도 조금 더 참고하다 보면 잘하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
          

          
            	여가 전문성
            	지도자가 시범보이는 동작에 가까워지게 됨. 근육의 쓰임을 알게됨. 지도자의 반복적인 설명으로 인해 발레에 대한 지식이 쌓임.
          

          
            	노력
            	지하철에서 발 포지션을 유지한 채 서 있음. 업무 중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함. 자기 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함. 집에서 생각날 때마다 연습함. 나이가 있어서 더 노력하게 됨. 발레를 잘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스트레칭 학원을 다님. 실력 향상을 위해 개인 레슨을 추가적으로 받음.
          

          
            	지속적
혜택과
보상
            	달라진
몸과
달라진
삶
            	향상된 체력으로 계단 오를 때 가뿐함. 유산 후 발레를 통해 건강을 회복한 후 임신에 성공함. 하체 근력의 향상으로 승마 활동에 도움이 됨. 나이가 드는 느낌이 들지 않음. 자세가 좋아져서 어디서나 당당해짐. 거울 속에 비치는 스스로의 발레하는 모습이 예뻐서 자신감이 생김.
          

          
            	성취감
향상
            	못하던 동작을 해냈을 때. 꾸준히 하다가 어느새 늘었을 때. 유연해졌을 때. 공연을 하고 커튼콜을 할 때. 발레 자격증 시험 합격했을 때. 지도자가 설명한 것을 몸으로 이해했을 때. 어제와 다른 나. 실력 향상이 눈에 보일 때. 첫 공연을 잘 마무리 했다는 점이 뿌듯함. 수업이 끝난 후 성취감을 느낌. 꾸준히 하다 보면 늘고 실력이 향상된 것이 눈에 보이면 재미있음.
          

          
            	정서적
안정
            	우울감을 극복함. 스트레스가 해소됨. 정신적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됨. 발레는 행복감을 주고 힐링이 됨. 정신적 활력 에너지를 줌. 옛날의 차분했던 자아를 만나는 느낌을 느낀 적이 있음. 거울 볼 때 행복함을 느낌.
          

          
            	독특한 기풍
            	공연 기회를 통해 지금까지는 해보지 못했던 무대에 서는 경험과 발레 의상 착용 경험을 하게 되어 즐거웠음. 공연 경험을 통해 무대 뒤는 이어져 있다는 사실과 분장은 어디서 하며 대기는 어디서 하는지 등 무대 뒷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독특한 상황을 알게 됨. 발레를 더 잘하기 위해 발레복(레오타드)을 챙겨입음. 발레 트렌드에 맞는 복장을 갖추고자 발레복, 스커트, 워머 등을 주기적으로 구입함.
          

        

        

      

      
        2. 성인 발레 참여자의 진지한 여가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중년 여성의 여가 활동 참여 요소
        
          1)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중심현상을 전개시키는 사건 또는 상황을 일컫는 요소로 즉, 중심현상의 원인이 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인과적 조건은 3가지로 도출되었으며, 발레를 참여하는 동기에서 기인되었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유년 시절부터 하고 싶었던 발레를 중년의 나이가 될 때까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이러한 유년 시절의 동경은 발레 참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중년 여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개선하고자 발레에 입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노화로 인해 오십견과 같은 신체적 변화와 우울감과 같은 심리적 변화가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발레에 참여하고 있었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주로 가까운 지인들에게 발레를 추천받았으며, 추천의 이유는 발레가 자세 교정에 탁월하고 중년 여성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어린 시절 무용 경험에 관한 긍정적 인식과 신체 능력 증진 그리고 발레에 대한 주변 지인의 높은 관심도가 발레를 시작하게 된 동기로 작용했다는 허가영(2014)의 연구와 더불어 발레 참여를 통해 정서적 완화 및 힐링의 경험을 기대한다는 유은혜, 윤혜선(201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년시절 경험과 신체 및 정신적 개선 그리고 주변의 권유가 성인 발레 참여자들의 발레 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상황적 맥락
          상황적 맥락은 참여자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반응하는 상황으로 중심현상을 유발시키는 광범위한 배경을 뜻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성인 발레 참여자들의 진지한 여가 형성 과정의 상황적 맥락은 2가지로 도출되었다. 첫째, 여배우들이 발레를 하는 모습과 드라마, 영화, 예능 등을 통해 발레가 자주 노출됨에 따라 발레 붐 현상이 발생되었고, 이러한 발레 붐이 연구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발레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지도자의 역량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 즉, 지도자의 격려와 역량을 통해 발레를 경험하며 진지한 여가활동으로의 발레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여성 취미 발레 수강생의 라이프스타일 중 유행이 발레 참여 지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김지혜, 황인선, 이상일(2016)의 연구와 무용 지도자의 품성과 전문성은 학습자의 만족을 도출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게 한다는 박미진(202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외부 환경의 자극은 진지한 여가로 성인 발레에 참여하는 여가 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중심현상
          중심현상은 패러다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현상을 말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의 중심현상은 성인 발레가 중년 여성의 진지한 여가 활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소를 도출하는 것으로, 크게 정서적 변화와 신체적 변화 총 2가지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안정감, 본인에게 집중, 희(喜), 타 운동에서 경험할 수 없는 변화, 눈에 보이는 신체 변화로 범주화하였다. 첫째, 중년 여성은 보편적으로 본인보다는 자녀 양육과 가정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다(김분한, 김윤숙, 오진환, 정은실, 2005). 하지만 발레에 참여하고 있는 중년 여성들은 본인에게 집중하여 발레 공연을 보러 가는 등 자신만의 취미가 생겼고 발레를 하는 순간만큼은 사회적인 역할과 가정에서의 의무를 잊게 되며, 더 나아가 정서적인 안정감과 클래식 음악이 주는 힐링, 발레를 통해 느끼는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까지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타 운동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다양한 변화를 느끼고 있었으며, 자세가 좋아지고, 오십견과 거북목이 완화되는 등 신체적 변화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 여성의 발레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와 관련된 박선희(2020)의 연구에서 고령 여성의 발레 프로그램 참여는 참여자들의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신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이처럼 발레를 통한 중년 여성의 정서적 변화 및 신체적 변화는 성인 발레가 중년 여성의 진지한 여가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중재적 조건
          성인 발레 참여자들은 발레 참여 동기가 되었던 인과적 조건에 의한 반응으로만 중심현상을 나타내기보다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 또한 받는다. 이처럼 중심현상을 변화시키는 요소를 중재적 조건이라 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중재적 조건은 성인 발레가 진지한 여가로 발전하는 과정을 약화시키는 제약요인으로 3가지가 도출되었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여가 활동으로 발레를 하는 것에 대해 주변의 좋지 않은 주변 반응들을 경험했다. 주변에서는 주로 발레는 고급스럽고 사치스러운 여가라는 인식, 아무나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이 아니라는 인식 등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젊은 여성이 아닌 중년 여성이 하기에 부담스러운 여가 활동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이 느끼기에 발레 지도자마다 가르치는 스타일이 달라 지도자의 편차가 크며, 본인과 스타일이 맞지 않는 지도자로 인해 발레 학원을 옮겨야 하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연을 준비하거나 오픈 클래스를 준비할 때 지도자의 과도한 압박이 취미 발레 수강생들에게는 부담이 되어 여가 활동이 스트레스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수준의 수업과 수업 시간을 맞추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발레는 참여자 개개인의 수준 격차가 큰 편이기에 자신에게 맞는 수준의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발레 학원이 제공하는 수업의 시간대와 수준이 다양하지 않은 경우 수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발레는 일반인들에게 평범하지 않으며 선뜻 도전하기 어렵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박휴경, 김영환(2010)의 연구와 다양한 발레 수업 시간의 부재와 강사자질이 성인 발레 수강생들의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는 문병남(2015)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발레에 대한 부담감과 선입견 그리고 지도자의 자질 및 다양한 수업 시간의 부재는 성인 발레가 진지한 여가로 발전하는 데 있어 제약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상호작용 전략
          근거이론 분석 방법에서 전략은 중심현상에 반응하거나 조절 또는 강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상호작용 전략은 중년 여성 발레 참여자들에게 발레가 진지한 여가로 자리 잡아가게 되는 과정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병행하게 되는 전략들로 제시하였으며 3가지로 도출되었다. 첫째, 성인 발레 참여자들은 수강생들끼리 서로 독려하고 일상에서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경력이나 현재의 실력과 상관없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자극을 받으며, 서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었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른 학원 수강생의 영상, 다른 학원의 수업 방식, 발레리나의 영상, 발레의 기본기 영상, 작품 영상 등 발레와 관련된 다양한 영상들을 시청하며 제약을 완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진희 등(2020)의 연구에서 발레 참여자들은 책 또는 영상을 통해 복습하고 다른 발레 참여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하여 유대감을 느꼈으며, 이는 발레를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6) 결과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진희 등(2020)의 연구에서 발레 참여자들은 책 또는 영상을 통해 복습하고 다른 발레 참여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하여 유대감을 느꼈으며, 이는 발레를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패러다임의 결과로 Stebbins(1982)가 처음 제안한 진지한 여가의 요인 중 5가지가 도출되었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발레를 하는 도중 신체적 고통이 수반되어도 인내하여 끝까지 발레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힘든 과정을 견뎌내면 본인이 원하는 동작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인내는 헤도닉을 추구하는 일상적 여가에는 존재하지 않는 형태로(Stebbins, 1997), 다른 여가 형태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진지한 여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김미량, 2015). 둘째, 연구 참여자들의 발레 지식과 기술이 형성된 것을 통해 여가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참여자들이 발레 동작 자체의 몸짓을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발레 할 때 사용되는 근육의 쓰임이나 풀 업(Pull up)과 같은 발레에 관련된 지식이 쌓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지도자가 시범 보이는 동작과 가까워지는 것 역시 경험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회사 업무 중, 지하철, 집 등의 학원 공간이 아닌 일상 생활공간에서도 발레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중년이라는 물리적 나이로 인해 더욱 높은 수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지속적 혜택과 보상 요인이 나타났는데, 이는 다시 3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달라진 몸을 통해 달라진 삶을 얻었다. 체력과 근력의 향상으로 일상생활이 가뿐해지고 다른 취미활동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좋지 않은 건강으로 유산을 경험했지만 발레를 통해 건강을 되찾고 임신에 성공하였으며, 전반적인 건강이 좋아졌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눈에 보일 정도로 발레 실력이 향상 되거나 이전의 자신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날 때 성취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안정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발레를 통해 40대에 들어서면서 생긴 우울감을 극복하고 정신적 에너지를 얻음으로써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발레를 참여하는 과정에서 달라진 삶, 성취감, 정서적 안정 등을 통해 진지한 여가의 지속적 혜택과 보상을 경험하였다. 다섯째, 발레는 공연과 발레 복장과 같은 독특한 기풍을 지니고 있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발레만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공연 참여 기회가 주어지고 의상 착용 경험이 가능한 독특한 기풍은 그들에게 진지한 여가로 자리 잡는 하나의 중요한 결과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는 발레를 지속하는 데 있어 개인적 노력과 독특한 기풍이라는 진지한 여가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박수영(2019)의 연구 결과와 성인 발레 참여자의 진지한 여가 참여는 인내, 전문성을 쌓기 위한 노력, 신체, 심리 및 사회적 효과, 일상화, 중독, 정체성의 의미에서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고 있다는 이진희 등(201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처럼 성인 발레가 진지한 여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인내, 여가 전문성, 노력, 지속적 혜택과 보상, 독특한 기풍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중년 여성 성인 발레 참여자의 진지한 여가 형성 과정에 대한 기술
        
          1) 상황적 관계
          본 연구에서 상황적 관계는 중심현상인 정서적 변화와 신체적 변화를 초래하는 인과적 조건과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맥락과의 관계를 연결하여 밝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적 관계 진술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계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서적 변화와 신체적 변화라는 중심현상은 중년 여성 성인 발레 참여자의 체험 과정에 있어 인과적 조건에 의해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과적 조건은 유년시절 동경, 중년 여성의 변화, 주변의 권유 등의 조건들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레를 통해 정서적 및 신체적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동기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 참여자의 중심 현상에 기인하는 인과적 조건은 상황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도자의 역량, 발레 붐 등의 외부 환경적인 자극은 발레의 입문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며, 진지한 여가로서 성인 발레 참여를 촉진 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패러다임 요소로 상황적 관계를 해석해 볼 수 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성인 발레에 참여할 때 자세 교정, 많은 운동량 등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발레는 오랜기간 동안 꾸준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 효과를 확인할 수 있기에 참여자에 따라 그 기간이 오래 지속되어 슬럼프를 겪기도 하였다. 이때, 지도자의 희망과 격려 또는 발레 참여자들이 원하는 기본기에 충실한 가르침과 같은 역량은 신체 및 정서적 변화에 도달하는 것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신체 및 정서적 변화는 인과적 조건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맥락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2) 패러다임 모델 개발
          패러다임 모델은 각 범주들의 관계를 기술하고 개념화하여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는 신체 및 정서적 변화를 핵심 범주(core)로 상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모든 범주들을 통합하는 서술적 이야기 형태를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1. 
				
            

            
              성인 발레 참여자의 진지한 여가 패러다임 형성 과정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인 발레 참여자들은 주로 가까운 지인에게 자세 교정과 많은 운동량 등의 이유로 여가 활동으로의 발레를 권유받아 입문하였다. 발레 참여자들 역시 발레를 통해 신체적, 정서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믿기에 진지한 여가로서 발레에 참여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레에 참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자신과 싸우고 노력하면서 찾아오는 슬럼프의 상황에서 지도자의 역량과 격려 등을 통해 극복하고 강화하는 과정이 되어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러한 현상은 중재적 조건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데 연구 참여자들은 발레가 진지한 여가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선입견과 지도자 그리고 시간 및 접근성 등 제약을 경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제약에도 수강생끼리의 교감, 선의의 경쟁, 모바일 플랫폼의 활용을 통한 제약 완화 등을 통해 지속되는 도전 욕구를 형성하면서 진지한 여가 참여를 촉진하는 상호 작용 관계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발레에 참여하는 중년 여성들의 적극적인 여가 형성 과정은 인내, 여가 전문성, 노력, 지속적 혜택과 보상, 독특한 기풍 등 발레의 참여 경험과 그 과정을 통해 획득하게 되는 발레의 의미가 그들의 태도에도 크게 관여하여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진지한 여가로 해석 되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중년 여성의 성인 발레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지한 여가 경험의 속성과 진지한 여가 정착 과정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패러다임 모델을 통해 해석해 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의 시사점은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성인 발레 참여자들의 진지한 여가 경험 형성의 배경이 된 요인으로 인과적 조건과 상황적 맥락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발레 참여자들은 진지한 여가 경험을 형성해 나가는 데에 단일한 동기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보다는 외적 또는 내적 동기 요인들의 복합 작용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미디어를 통해 만들어진 발레 붐과 지도자의 역량도 발레에 빠져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성인 발레 참여자의 참여 요인으로 신체적 유익과 심리적 유익 즉 외적 동기, 내적 동기 모두 나타났다는 박지영, 이해준(201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기도 하며, 대중매체가 대중들의 무용 참여에 영향을 미쳤고 무용의 대중화에 효과가 있었다는 허가영(201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발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본 동작들을 바탕으로 신체의 발달 및 개선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이현의, 2012), 신체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 자아를 형성시킨다는 특징이 있다(김수경, 2013). 이와 같이 성인 발레 참여자들이 발레에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매진하는 이유는 신체적인 이유와 동시에 정서적인 이유 모두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진지한 여가 경험의 구성 요인은 건강한 신체와 심리 상태의 복합적인 측면과 더불어 발레 붐과 지도자의 역량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발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미디어를 활용한 발레의 노출이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미디어 중 TV, 잡지, SNS와 같이 이미지 전달이 용이한 미디어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는 발레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인데, 발레는 신체를 통해 인간 내면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활동이며(김고운, 2015), 외형으로 나타난 아름다운 동작 그 자체에 미(美)의 초점을 두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황규자, 유지영, 2010). 따라서 메타커뮤니케이션의 시각적 스토리텔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매체 중 TV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TV는 시각적 스토리텔링이 잘 전달되는 매체로 대중들의 반응이 크고 빠르게 나타난다(이인선, 2011).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실제 연구 참여자들 역시 TV를 통해 발레를 접한 경우가 다수였기 때문이다. 또한 발레에 입문한 참여자에게는 지도자의 깊은 격려와 정확하고 세심한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발레 학원에서 발레 지도자의 역할은 중요하기에 발레 지도자는 발레의 전문성을 가지고 각 수업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수강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을 시사한다.

          둘째, 중심현상은 상호작용 전략에 따라서 경험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중재적 조건에서 부정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다(Rudy & Estok, 1990). 선행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제약과 같은 맥락에서 시간 및 접근성, 발레에 대한 선입견 등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문병남(2015)은 부담스러운 발레복, 학원까지의 먼 거리 등이 성인 발레 수강생들이 지각하는 제약사항으로 나타난다고 제시하였고, 이진희 등(2020)은 성인 발레 참여 활동에 대한 좋지 않은 주변 반응 또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부정적인 제약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는 진지하게 발레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정서적 그리고 신체적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레 학원에 대한 접근성과 선입견 등이 지속적으로 발레를 참여하는 데 있어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타이트한 발레복이 지도자가 자세를 교정해주기에 용이하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공자가 아니고 남녀가 같이 할 수도 있기에 민망함과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는 복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발레복 착용이 의무가 아닌 선택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복장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년 여성의 발레 동작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중년 여성의 발레와 관련된 영상을 참여자 동의하에 지속적으로 노출 시켜 누구나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이라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발레 학원의 거리가 멀어서 생기는 불편함은 성인 발레를 보다 활성화하여 누구나 쉽게 근거리에서도 접할 수 있도록 많은 지역에서 발레 학원 또는 스튜디오가 보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시간표 또한 수강생들이 원하는 시간과 레벨을 잘 맞추어 참여할 수 있도록 학원에서 수강 시간대를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중년 여성 성인 발레 참여자는 지도자의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발레의 기본기와 기술을 학습하였는데 이를 통해 교육적 가치에서도 여가활동의 의미를 찾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레 참여자가 교육적 가치를 통해 의미를 얻는다는 것은 여가 활동 기술의 성장과 본인의 성장을 일치한다는 최명경, 윤여경(2020)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를 세대의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현재 중년기는 포스트 베이비븜 세대로 문화적⋅경제적으로 급속한 발전을 경험한 세대이다. 이들은 일생에서 성취감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도 하며(Leffel, 2008), 고학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소비 활동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교육비에 많은 지출을 하며 교육을 중요시하는 세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조현승, 이동희, 고대영, 김승민, 2017). 이처럼 교육을 중요시하는 중년의 여가 교육은 노년으로 이어갈 확률이 높은 만큼 발레가 이들의 진지한 여가로 자리 잡아 가기 위해서는 교육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인 발레 참여자가 지각하는 교육적 가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성인 발레 참여자들이 기본기를 중요시 생각하는 만큼 기본 동작에 대한 맞춤형 설명과 시범 그리고 흥미와 몰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클래식 발레의 전형적인 강의 방식 이외에도 무용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캐릭터 댄스, 마임, 디베르티스망(Divertissement) 등과 같은 무용적인 측면을 강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수강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교육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년 여성 성인 발레 참여자들의 신체 및 정서적 변화 경험을 바탕으로 진지한 여가의 형성 과정을 분석해 진지한 여가의 이론적 지식과 발레 참여자의 경험적 실증 사례를 알아보고 발레가 중년 여성에게 진지한 여가로 발전하기 위한 배경 정보와 제약이 되는 요소들을 분석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결론을 얻었다.

      첫째, 중년 여성의 발레 참여 동기는 지인의 권유와 중년 여성의 변화 극복 그리고 유년시절의 동경이었으나 지도자의 역량과 발레의 붐이 발레에 더욱 빠져들게 하여 참여자들이 발레에 참여하는 것을 강화시켰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은 주로 가까운 지인에게 발레가 자세 교정과 운동량이 많아 좋다는 추천을 받아 발레를 여가 활동으로 시작하였으나, 시작한 이후에는 추천자보다 지도자의 역량과 격려 등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이에 중년 여성에게 발레가 진지한 여가로 발전하기 위해 발레를 시작한 후에는 기본기를 중요하게 다루는 지도자의 행동과 전문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적 가치의 의미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년 여성 성인 발레 참여자가 발레를 진지한 여가로 형성하는 데 있어 제약이 되는 요인은 선입견, 지도자, 시간 및 접근성이다. 발레에 참여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지한 여가 체험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약요인 즉 중재적 조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가이다. 이러한 중재적 조건을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 수강생끼리의 교감과 선의의 경쟁, 모바일 플랫폼의 활용을 통한 제약 완화 등이 상호 작용 전략으로 나타난다. 즉, 수강생끼리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독려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발레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으며,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중년 여성이 발레 하는 모습을 노출 시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바꾸어 주는 등 제약 요인을 완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 및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10명의 연구 참여자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중년 여성 발레 참여자의 환경을 탐색하고 진지한 여가로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지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밝혀진 요인들은 의미의 이해를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 정성적 연구이다. 따라서 진지한 여가로써 발레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량적 관점의 연구를 진행하여 본 연구 결과의 타당도 확보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인 발레 참여자들의 진지한 여가 경험이 형성되는 과정을 해석하는 데에 복합적인 해석을 시도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종목 과제의 특수성, 발레가 이루어지는 특정 여가 장소에 대한 관여도 또는 장소 애착감 등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발레 참여자들이 여가 경험을 구성하는 방식이나 여가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 또는 타협 전략(negotiation strategy)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에 대한 사회 심리적 접근이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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